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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소리 조와 장단(수궁가를 중심으로)

판소리의 음악은 조와 장단으로 구성된다. 조는 음의 

높고 낮음으로 가락의 짜임새에 따라 만들어지는 음악적 

규칙이다. 장단은 음의 길고 짧음으로 박자의 속도, 강약

으로 만드는 음악적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. 여기에 음을 

꾸미는 장식음인 시김새와 리듬 변화와 기교로 가사를 붙

여내는 붙임새, 발성 음질, 목소리의 음색을 바꾸는 성음 

등을 더해서 판소리를 구성한다. 

판소리 조는 계면조, 우조, 평조, 설렁제, 추천목, 경드

름 등을 사용한다. 계면조는 슬프고 애절한 느낌을 담아

낸다.(별주부 모친 탄식, 별주부가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

을까 탄식하는 장면) 그러나 의외로 기쁜 장면에서도 사

용하기도 한다. 우조는 씩씩하고 장엄한 느낌을 전하기 

위해 사용되는 조에 사용된다.(별주부 들어오는 대목, 본

인이 목숨을 걸고 토끼 간을 구해오겠다며 비장한 마음으

로 어전에 들어오는 장면) 드물게 사용하는 평조는 담담

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로 사용

된다.(상소 읽는 대목)

판소리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역대 명창들

이 새로운 조를 개발하고 판소리에 집어넣는 중요한 역할

을 하였는데, ‘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더 넣었다.’는 뜻으로 

‘더늠’이라고 불렀다. 창자가 독창적으로 소리와 사설, 발

림을 짜서 연행하고 이후 다른 창자들에 의해 후대에 전

승된 판소리 대목을 말한다. 더늠으로 수용된 조는 설렁

제, 메나리조, 가곡성 우조, 추천목, 경드름 등이 있다. 판

소리 조는 더늠을 통해 판소리 음악 양식의 다양성과 감

정 표현의 풍성함을 나타낸다.

계면조, 우조를 많이 듣던 사람들에게는 다른 지역의 

음악 양식 차용은 낯설고 생소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효과

를 가져온다. 그래서 메나리조(초동목수 내려오는 대목, 

초동목수가 토끼 잡으로 내려오는 장면), 반경드름(토끼 

욕하는 대목), 추천목(경기지방의 음악, 밝고 경쾌함, 토

끼 춤추는 대목) 같은 조는 특이한 인물이 등장하거나 특

별한 분위기로 전환할 때 사용된다. 그 외 설렁제, 가곡성 

우조가 있다. 더늠으로 인해 장단도 다양화되었다. 기본 

장단인 중모리, 중중모리, 자진모리를 바탕으로 판소리 

극적 상황이나 전개에 적합한 장단(진양조, 엇모리, 휘모

리 등)을 수용하였다.

※ �출처: e-국악아카데미 [이론] 수궁가의 이해(2) 수궁가의 음악적 

특징 내용 발췌

     https://academy.gugak.go.kr/common/greeting.do

장단 설명 대목

진양조장단
•�느린 호흡으로 매우 웅장하거나 슬픈 대목에서 사

용하여 감정을 극대화할 때 사용
용왕 탄식하는 대목

중모리장단 •�천천히 걷는 속도감을 표현한 장단
초동목수 길소리

(초동목수가 길을 걸어갈 때 부르는 소리)

중중모리장단 •�덩실거리며 춤추기 좋은 빠르기의 장단 토끼 춤추는 대목

자진모리장단
•�중중모리장단보다 바쁜 느낌

•�많은 가사를 나열할 때 사용

일개한퇴 대목

(별주부가 토끼를 꾀기 위해 육지에서 위험하고 불

안한 토끼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 자진모리장단을 

사용)

휘모리장단
•�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급박한 상황 묘사에 효과

적임

호랑이 도망가는 대목

(호랑이가 급소를 물려 놀라 엄청 빠른 속도로 도망

갈 때 사용)

엇모리장단

(3+2+3+2)

•�엇나가는 장단이라 신비로운 느낌을 만드는데 효

과적인 장단

도사가 내려오는 대목

(왕의 병을 진맥하는 내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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